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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한전 송·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
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

<보도 주요내용> 

  11.28.(화) 아시아경제 「“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”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

파장」, 헤럴드경제 「“한전 민영화?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, 지옥 펼쳐질 

것”... 경고글」등 에서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

자본(SOC)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

것으로 보인다며, 이러한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

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 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·배전 독점 사업자로, 정부는 신규 송·배전 

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, 한전 송·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

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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